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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Dental hygienists are professiona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oral health of the people and should have the right job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use it as basic data to increase social responsibility.

Methods: From October 01, 2019 to October 30, 2019, students of 154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ere reviewed and conduct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1041449-201908-HR-002) Statistical analysis utilised the IBM SPS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average comparison of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by 

grad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correlate the three concep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on the influence of metacognition on social responsibility.

Results: As a result of comparing metacognition by grade, it improved as grade increased (p <0.001). Metacogni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roblem solving ability (r = 0.684, p <0.001) and social responsibility (r = 0.572, p <0.001).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r = 0.654, p <0.001) were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meta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s a predictor variable and social responsibility as a dependent variable, metacogni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β = 0.235, p <0.05),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β = 0.493, p <0.001) were all significant.

Conclusions: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 will be able to enhance his social responsibility as a dental hygienist by strengthening the education 

on meta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when students are at the point of vocational identity and work e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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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과위생사는 구강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의사와 

협력적인 관계로써 구강보건교육자, 구강위생관리자, 진료 협조

자, 치위생 연구자등의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증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써 구강 건강증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구강 질환의 치료에서 예방으로 

그 중요성이 변화하면서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위생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환자맞춤형 구강위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능력을 요구 받고 있다[2].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치과위생사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진료 협조자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환자의 구강위생문제를 해결해

야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제해결 능력은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적이고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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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가 필요하다[3]. 메타인지는 자신의 기억과 상상력, 주의력, 추측, 

지식 등의 인지 과정을 알고, 조절하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전의 경험과 기술 및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전략과 목표를 

연계시킬 수 있다[4]. 이러한 메타인지는 문제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 몰입과 비판적 사고, 자기주도 학습 등과 관련이 

있어[5]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비판적인 사고와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위

생사는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올바른 직업관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

서 노인의 구강 건강관리와 전신 질환자의 구강 건강관리에 

대하여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란 원래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투명경영, 봉사 등에 

앞장서는 것을 의미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C (Corporate)’

을 삭제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주체가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6].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사회를 유지하고 안녕감을 향상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버리고 노력하는 자기희생적 사고가 아니라 자신

의 가치와 욕구충족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태도이다[7].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은 

자립 성향을 강화하고, 자아인지 능력을 확대하며, 자기 결정성

을 보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8].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은 개인이나 사회의 불안정한 생활 조건이나 빈곤으로 치료

와 접근성이 부족하여 건강 장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봄 하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9].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이타적인 행동

과 관련[10]이 깊으며 이는 국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치과위생사로써 필수적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사회적 책임

의 구성 중 책임성 태도와 의무는 개인이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책임성 능력은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책임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책임성 

효력은 한 개인이 책임성 있는 행동을 수행함으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책임성 수행은 

책임성 행동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8].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 지면서, 

직업 정체성과 자기 결정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대학생 때부터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기업에 치중되어 있고, 

보건계열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가 있다. 치과위

생사와 관련된 연구로는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의 관련성[2]

이 있지만, 사회적 책임과 연관시킨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감의 관련성

에 문제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0월 01일부터 10월 30일까지 00학교 치위

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수행되었다(1041449-201908-HR-002). 표본 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 방법인 G-power3.1.3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양측), 80% power, 

중간 정도 효과의 표본은 150명이었다. 총 16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응답이 미비한 6부를 제외한 1학년 

37명, 2학년 40명, 3학년 36명, 4학년 41명에 해당하는 15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문제해결 과정을 점검하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알고 조절하며, 적절한 전략의 사용으로 습득된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하는 메타인지적 지식과 통제 과정을 말한다. 

Printrich 와 De Groot[11]의 MSLQ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의 44문항 중 우[12]가 17문항으로 재구

성하고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드물게 한다’는 1점에서 ‘매우 자주 한다’는 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메타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 능력은 현재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 간 차이를 

인식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다[3]. 

측정 도구로 한국교육개발원[13]에서 개발된 생애 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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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ub factor Cronbach’s alpha

Metacognition 0.843

Problem solving ability

PSA1 Problem recognition 0.795

PSA2 Information collection 0.696

PSA3 Analysis ability 0.771

PSA4 Diffuse thinking 0.630

PSA5 Decision 0.790

PSA6 Planning power 0.820

PSA7 The risk of action and adventure 0.745

PSA8 Evaluation 0.610

PSA9 Feedback 0.757

Total 0.921

Social responsibility

SR1 Attitude 0.781

SR2 Duty 0.553

SR3 Ability 0.722

SR4 Effectual force 0.798

SR5 Perform 0.841

Total 0.918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tool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 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제 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의 각 5문항으로 9개의 하위 

요인의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드물게 한다’ 는 1점에서 ‘매우 자주 한다’는 5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5점부터 2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보수집에서 2, 3, 

4, 5문항은 질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 코딩하여 점수화하였다.

3)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김[8]이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책임성 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 및 사회적 책임성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책임성 태도, 책임성 의무 각 5문항과 책임성 능력 3문항, 

책임성 효력과 책임성 수행 각 7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아주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감

의 학년별 평균 비교는 ANOVA 분석을 시행하였고, 세 개념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메타인

지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4]의 3단계 절차를 따라 위계

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설문지 도구의 신뢰도 분석

설문지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메타인지는 0.843이었

고, 문제해결 능력은 9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획력’의 요인이 0.820으로 가장 높았고, ‘평가’의 요인이 

0.610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책임은 5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고, ‘수행’의 요인이 0.841로 가장 높았고, ‘의무’의 

요인이 0.553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

2. 학년별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 비교

학년별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을 비교한 결

과, 메타인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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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Social responsibility

Metacognition 1

Problem solving ability 0.684** 1

Social responsibility 0.572** 0.654** 1

by correlation analysis, 
**

p<0.01, 
*
p<0.05

<Table 3> Correlation of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social responsibility

Variable Sub factor
Grade

p
1 (N=37) 2 (N=40) 3 (N=36) 4 (N=41)

Metacognition  3.49±0.45ab 3.37±0.44a  3.58±0.50ab 3.72±0.54b 0.011

Problem solving ability

PSA1 3.76±0.56 3.66±0.62 3.85±0.61 3.95±0.70 0.196

PSA2 2.93±0.73 2.88±0.52 2.89±0.64 2.83±0.68 0.924

PSA3 3.95±0.52 3.69±0.51 3.92±0.56 3.99±0.64 0.089

PSA4 3.25±0.69 3.21±0.57 3.27±0.54 3.38±0.61 0.611

PSA5 4.02±0.64 3.82±0.44 3.92±0.56 3.95±0.73 0.553

PSA6 3.68±0.81 3.68±0.60 3.87±0.69 3.84±0.73 0.496

PSA7 3.35±0.62 3.30±0.62 3.36±0.68 3.51±0.76 0.517

PSA8 3.78±0.49 3.74±0.56 3.80±0.49 3.87±0.57 0.747

PSA9 3.94±0.51 3.69±0.62 3.82±0.63 3.93±0.65 0.227

Total 3.67±0.39 3.57±0.41 3.68±0.38 3.77±0.47 0.190

Social responsibility

SR1 3.71±0.75 3.56±0.60 3.60±0.59 3.62±0.68 0.799

SR2 3.70±0.63 3.68±0.55 3.71±0.55 3.79±0.62 0.843

SR3 3.42±0.86 3.13±0.58 3.39±0.68 3.69±1.74 0.145

SR4 3.56±0.71 3.40±0.63 3.45±0.56 3.38±0.63 0.625

SR5 3.77±0.72 3.51±0.61 3.66±0.54 3.75±0.67 0.268

Total 3.65±0.62 3.48±0.51 3.58±0.47 3.63±0.65 0.543

by one-way ANOVA and scheffe’s tests, 
**

p<0.01, 
*
p<0.05

<Table 2> Comparison of variables by grade (N±SE)

2학년과 4학년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 

요인 9개 중 ‘문제 인식,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의 5개 요인은 4학년이 가장 높았고, ‘정보수집과 

의사결정, 피드백’의 3개 요인은 1학년이 가장 높았다. ‘기획력’

은 3학년이 가장 높았고,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책임감의 하위 요인 5개 중 ‘책임성 의무와 능력’의 2개 

요인은 4학년이 가장 높았지만, 그 외 하위 요인은 1학년이 

가장 높았고,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의 관련성

메타인지는 문제해결 능력(r=0.684, p<0.001)과 사회적 책임

((r=0.572, p<0.001)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r=0.654, p<0.001)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서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를 검증은 Baron과 Kenny[14]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검증하였다<Table 4>. 1단계의 메타인지가 문제해결 능력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0.684, p<0.001). 

2단계의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영향

을 확인하였다(β=0.572, p<0.001). 3단계에서 메타인지와 매개

변수인 문제해결 능력을 예측 변수로, 사회적 책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β=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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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 β t p R2 F p VIF

1 Metacognition → problem solving ability 0.684 11.566 p<0.001 0.465 133.761 p<0.001 1.000

2 Metacognition → social responsibility 0.572 8.608 p<0.001 0.323 74.099 p<0.001 1.000

3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 social responsibility 0.450 63.548 p<0.001

Metacognition → social responsibility 0.235 2.860 0.005 1.880

Problem solving ability → social responsibility 0.493 5.996 p<0.001 1.880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p<0.01, 
*
p<0.05

<Table 4>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social responsibility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social responsibility

p<0.05),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β=0.493, p<0.001)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인 메타인지의 β 값을 

확인한 결과 3단계의 β 값이 0.235로 2단계의 β 값 0.572보다 

작아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1.974로 

잔차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53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VIF)도 모두 10 미만으

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p<0.001)<Figure 1>.

Ⅳ. 고찰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15]. 그 시기가 프랑스는 40년, 독일 38년, 미국 16년, 일본 

12년이 걸리는 데 비해 한국은 7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16]. 따라서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이 구강 

질환이 있으며, 이들 질환과 관련된 연구는 이미 많이 보고되었다

[17].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의 구강 위생관리에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장[18]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50% 이상이 의료 급여 및 차상위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13.5%만이 치과에서 정기적 검진을 

받고 있으며, 63.5%는 구강 질환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강 관리의 받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인과 사회적으

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돌봄에 대한 형태는 치과위생사

의 직업윤리와 봉사 정신, 이타심으로 이루어지며, 치과위생사로

서 직업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10]. 

하지만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직업관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타 직종과 비교해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19] 2017년 대한치과위

생사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면허 보유자 

75,883명에 비해[20]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는 33,392명으로 면허자의 54%가 유휴 인력으로 임상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21]. 이는 여러 원인 중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의 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며 

치과위생사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보다 환자의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구강위생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보다 전문적인 업무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박과 임[22]은 반복적

인 일보다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일의 재미와 직무 만족이 향상된

다고 하였다. 더욱이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료 틀니 사업이

나 어린이 구강 검진을 진행하였을 때 자부심과 만족감이 크다고 

하였고, 타인에게 치과위생사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직업적 

자부심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실제로 김과 성[23]은 진료 

협조업무와 비교해 환자의 구강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 처치

업무를 했을 때 이직률이 낮고, 직무 만족과 직무성과가 높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직업 정체성을 가지

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위생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메타인지는 학년이 올라갈

수록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2학년과 4학년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메타인지 수준

이 높아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24]. 문제해결 능력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8 No. 1 March 2020

6

의 하위 요인 9개 중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과 분석하는 능력, 

확산적 사고하는 능력과 실행과 모험을 감수하는 능력, 평가의 

요인들은 4학년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피드백의 3개 요인은 1학년이 가장 높았

다. 또한, 기획력을 하는 능력은 3학년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되었지만 유의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등[2]의 연구와 일치하여 학년

이 올라간다고 해서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차이가 있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학년별 수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그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비교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책임이 클 것이라는 기대에 반해 1학년이 5점 만점 중 

3.65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5]의 연구에서는 전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이 3.69점으로 치위생(학)과 재학생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인문, 공학, 자연, 예체능 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강등[25]의 연구에서는 평균 3.48점으로 치위생(학)과 

재학생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2학년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치위생(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다양한 

학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한 

전등[2]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 메타

인지와 사회적 책임 순으로 관련성이 높았다. 특히 메타인지는 

사회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타인지는 

사회적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문제해결 능력

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치위생(학)

과 재학생의 메타인지가 높고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재학생 개인이 학업 과정에

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인식하여,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급변하는 초고령화 시대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하여 치과

위생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그 바탕에 올바른 직업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치위생(학)과 대학에서부터 예비 치위생사인 대학생들에게 올바

른 직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한 방안으로 메타인

지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위생 교수학습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한 개의 치위생(학)과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치위생(학)과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추가 연구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감의 관련성에 문제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1. 학년별 메타인지를 비교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되

었고, 2학년과 4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메타인지는 문제해결 능력(r=0.684, p<0.001)과 사회적 책

임((r=0.572, p<0.001)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r=0.654, p<0.001)도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3. 메타인지와 매개변수인 문제해결 능력을 예측 변수로, 사회

적 책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메타

인지와 사회적 책임(β=0.235, p<0.05),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β=0.493, p<0.001)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능력

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메타

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은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은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직업 정체성과 직업윤리 

의식이 갖추어지는 시기인 학생 때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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